
國統對 90-12 -84

‘ 、

‘1 ‘[
ι

1991年廣 情勢廳뿔과 南~t훨뚫 推進方向

~990. 12

FX;뿔옆훌후흑촬짧; 쫓 정 安 秉 俊

$2:많jE웰혹I팔밤 홍 r 延世* 敎행 1
f ￡펴활촬I I.껴 a ,---…/

헥짧캘l變
3tf「” ; ? ι ’ l 싸를률엇
f "( ~~，;，‘*갖영‘ *힐 갱 ~'l< ‘썩~.~컨엽

統 - 院
(南~t對를폼事務局)



本 冊子는 對話戰略開鍵 基M훨寶料로 活用하기 워하여 獲千U

된 것으로 Jjj(錄된 內容은 當院의 意見읍 反映한 것이 아님

올 밝혀 둡니다.



目 ;상

I . 情勢變化메 대한 戰略的 思考의 ~‘홈性 3

표 • 情勢展望 ............................................•............................................. 8

1 . 國際情勢 : 交又承認과 韓半島化 9

가 . 冷戰의 종식 과 共훌主義의 와해 ................................•......... 9

나 • 美 國의 상대 적 쇠 퇴 와 日 本의 부홍 11

다. 經濟的「 相互依存性과 地域主義 , 13

라 • 地域絡爭의 局地化 14

2 . 南韓情勢 : 自 信感과 攻勢 …… 16

가. 政治經濟鍵展 …… 16

나 • 北方政策의 成功 …… …… 18

다. 政局再編과 南北關係에 대한 國民的 合意의 와해 19

라. 美軍減縮과 南北關係의 연계 20

3 . 北韓情勢 : 守勢와 受容 …… 22

가. 外交的 孤立 … … … …… 22

나. 經濟沈關 23

다 內部整備 ‘ 24

라. 對美 日 接近 및 對南對話 … 25

ill. 南北對話 推進方向 … 28

1 • 政策目標 :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統一의 성취 28

가 . 平和定훌 28

나 • 信賴構藥 ……… 29



다. 풋流協力 · ‘ 30

라. 北韓의 族J¥있는 變化 .. " ‘ … … ……… 31

따. 합族統一 ‘ “‘ ‘ 31

2 • 對짧方向 : 一實性파 主導構 … ………… 32

가-實性 ‘ ‘ ‘ 32

나 . 受容的 빼l止 ‘·‘ ‘ 33

다. 政治짧專외 3깐流 協)J 고}의 연계 ……………… 34

파. 초鍵權과 I잦 햇) … 11. ‘ … … 34

마- 國民的 合意 또는 多數의 支持 … 35

바 . 훗 日 파 의 協議 및 調魔 … … 36

3 . 會談戰um : 各 會談間의 띤 치l 와 協商週程의 制度化 37

가. 홉位級휩談파 j폈 上會 救의 hI 때E ↑낀 幕;本關係 改善에 판한

包括 밟l 合 意←렵 ‘ ‘·‘ ‘ ’. 37

나 • 꿨十字會짧 : 離散家族의 t~l 다]往來 ‘ 39

다. 軍縮會짧 : 信賴構製 우선 …… …… 40

라 . 經濟會談 : 핫流協力 …… … … … 42

마. 文化 및 體育‘꽃流 : !한族同寶性의 回復 ……………… 43

N. 南~tm商時代에 대 비 한 制度的 裝置 … … … 45

1 . 國청<: '!i:保會 識의 a뼈整 … 45

2 . 國內法의 개 정 46

3 . 國뽑의 홈#論 과 l폐 意 … … …… 47

4 . 南北對話本部의 結‘成 ‘ ……-… 48

5 • 專門聚의 훌훌加와 續間集團l 의 必광흥뺨 ‘ 48

-2-



I . 情勢變化에 대한 戰略的 思考의 必‘要性

1990 年 12 月 現在 南北對話의 환경은 일대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南北對話의 推進方向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가·

장 必要한 것은 「戰略的 思考」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戰略的 思考」라는 것은 사태진전에 대하여 취하

는 I作的인 사고나 음모적인 사고와 대치되는 擺念이다. 그것은 변

화하고 있는 환경， 즉 국제정세， 상대방〔北韓)의 상황 및 우리(南

韓)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분

명히 설정한 뒤에 그것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을 모색

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노력은 國家的 次元에서 中長期的인 안목을 갖고 수행되어야 한

다. 政權이나 政派的인 차원을 념어서 당장에 가시적연 결과를 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극복하자는 뜻이다.

國家變展과 國民福社를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한 선택을 결단력있게 내

리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략적인 사

고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엄할 때 정책의

스타일보다도 내용을 중시할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는데 었

어서도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호웅을 얻을 수 있다.

1989 년부터 약 2 년동안 국제환경에는 설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이러한 추세에 직면하여 北韓도 현재 자기 나름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전개되고 있는 일대 변혁에 대하여 성

공적으로 적응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추쿠하는 평화， 교

-3-



듀- 및 협력을 통하며 民;族共떼體의 회복과 민족봉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대화전략을 고안해 내야 한다.

1990 年12 月 짧在 모든 상횡-의 추세뜰 검토해 볼 때 南北協商의

t랴代는 이제 시작펴고 있다고 판단띈다. 앞으로의 피-제는 이 협상시

디l 룹 히나의 과정으로 制度化하여 실질적인 결펴콸 성취히는 일이다.

그리한 의미에 있어서 정세둡 전망해 보고 대화빙향을 제시하여 정

책원점장치의 개선도 탐색해 볼 펠요가 있다.

이 ιl 한 취지에서 아례에 전개할 급혜 i鍵의 흉흉點을- 여기서 간릭:허가l 정

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 현재 t생 성 되 고 있는 內外해‘뺑는ι 南北韓파 腦大國閒에는 「풋

젖承쐐、 」 찰， 南北韓바]애는 對 Ii‘마와 協商의 I바代가 혈려 「 懶半島 f펌題의

輔팎옮化」관 재쪽하고 있다.

국제환경은 冷戰을 종식하고 있고 그 견과 정치적으문-는 多:JG=t~義

플， 경제적으보는- 相互依存싼을 I:C I 옥 선호1-시 7'1 .:1l 있다. 이 대전환 속

에서 애밴피 독엘은 이미 풍일되었고 다l 國피 훌훌灣죄:- .ill듀 오} 협력을

개시했으나 펴각3홉 만이 유-일한 괜단국으로 남아 있으띠 이직도 冷戰

을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뼈‘따않은 비측 많은 과제뜰 안고 있지띤 그래도 선거와 기본권의 보

장애 근거 한 l쉰 主化룹 이 룩해 왔고 市場機構얘 기 초한 경제벌-전도 χn

속해 왔다. 나만 國內政治애 서 l혐i 北 |빼係애 대 한 合遠는 무너졌으따 美

[쐐이 주한미굽 집-축끼l 획 읍 벨표하자 이 껴l 획 은 南北빼係의 진전괴- 연

껴l 되 고 있다. 끄럽애도 볼구허 :iL 南훤짧은 ::I t 韓에 대해서 자봇 티信感

을 갖고 공세적인 자세뜰 취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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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은 세계적 흐름인 개혁과 개방을 주저하면서 여전히 「社會

主義」를 고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결과 밖으로는 외교적 고

립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안으로는 심각한 경제침체에 직면하고 있

다. 이러한 여건에서 자기체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안으로는 黨

의 권위를 보강하는 내부정비를 실시하고 밖으로는 美日과의 급속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南韓과는 대화를 재개하고 있다. 이 결과 北韓은

南韓에 대하여 종전보다는 守勢的이며 受容的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

하면서 동시에 종전의 「統一戰線」戰略올 계속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北韓이 아직도 變化를 꺼리고 있는 것이 南北對話의

결실을 가로막는 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우리가 南北對話에서 축구하는 目標는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統

-의 달성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는 먼저 戰爭을 억지하여 平和

를 정착해야 하며 신뢰를 구축하여 긴장을 완화해야 하고 교류협력

을 성사시켜서 화해를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통일을 성취해

야 한다.

사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北韓體制가 변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北韓이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여 안정되고 질

서있는 변화를 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정책목표이다. 이러한 상태

가 실현될 때 마침내 민족통일의 최종목표도 달성활 수 있기 때문

이다.

南北對話의 方向은 위에서 지적한 목-적과 국내질서와 일관성을 유

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主導해 가는 길이다. 이 大原則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쳐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고 수용할 것은 일찌감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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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면서 국내에서는 合意툴， 우방파는 협의를 거쳐서 공세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활 것이다.

협상과정을 제도화하기 우l 페 서 는 각 회담간에 유기적인 띤계블 성

램시쳐샤 디l 화룹 하나의 파정으로 발전시쳐야 힐 젓이다. 고위급회담

얘서 l춰北 |펴얘 기본판;:til개산윷 위한 f￥황훌훌 나 교류협력과 불가침선언

뜰 함께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동선언을 합의한 후에 정상회답음 개

최하여 그것윤 조인힐 수 있도록 노띄해야 할 것이다. 적심자회둬에

서는 고향1잉-분단교환파 예술단교환올 붐리시켜서 그 본래의 목적인 이산

가족상몫을 설현시낄 수 있도펀 노팍해야 힐 젓이디 고위급회담에

서는 합의플 도줍하여 군사분과위원회환 성사시켜서 신퇴구축과 군축

을 진지허가| 캡상해야 훤 것이디. 정제분과위원회또 성시-시켜서 교류

빛 협력플 섣젤적으보 실떤때 나기-야 힐 것이다. 이밖에 문화， 체육

및 악자괴[듀노 정부의 주선이;011 전향적으로 추전해 나~가야 힐 것이다.

셋째， 이와같이 南北對펴가 추진되려띤 그것을 뒷받침힐 제도적 장

치도 재장비되어야 힌다.

종앙애서는 대봉형의 주재하에 때家安保會議기- 활성화되이야 하고 |뱅

內法도 현실괴- 맞·도록- 개정되어야 하떠 햄話와 統一애 관한 國民的

合훨;찰 도출펠 수 있는 l뺑會決議니. I행 民批票도 필요하다- 한편 統­

院에서는 앞으로 더욱 활딴히l 질 교류협력 융 체계적으로 판장하고 대

펴-환 지원힐 수 있도독 | 南;It 뺑 즘꾀· 本部 」 와 같은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히·겠고 앞으로의 對誌와 協商에는 경템파 지식올 가진 전문가들이

참가해야 하며 걱· 푼야에 있어서 이블로 구성펀 자문집단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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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南北對話가 더욱 分化되고 확대될 때 이에 대하여 우리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大戰略」을 구상하면서 입해야 한다. 사건이 터

진 뒤에야 비로소 대응하면서 대비책을 급하게 서두트는 消防的인 방

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 때운에 南北對話에 관한한 國家와 民族的

次元에서 사실과 목적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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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情 勢 展 뿔

벌#半島룹 둡-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내외정세는 굽격히 變고훌되고 있

지만 ~It 韓은 아직도 이 大·趣勢애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北輔도 이

시대의 흐픔애 젝웅-하기 위하6:1 무엇인가 변화-괄 사도히고 있으므로

앞으포 0] 대 세 에 -.;,-:.응_.힐 수 밖 에 없 읍 것 이 다.

冷戰의 ;송식 고]- V-L W: W- IY~ rtf ;냈의 형 성 은 잎 에 서 이 띠 언 1~- 한 uj 와

같이 ]南北따 iLI- 뼈大|뼈테이] I 交잣承 i짧 」 윤 조정-하고 떠北輝 t1&j 01] 논 햄

않탈 자낙하 σI r ~띠t 半 옮 I ~’1 월3의 j따 ιt" ，Ii!; 11:: J 뜰 촉-진시치고 있다.

{힘!빼어|서는 정치 빛 경제작 q’l 딸확싣성 이 판재 히 고 있으며 무엇보

다도 새보운 젠싱-닫→ i힘北 IMJ 係 이l 디| 한 |야|않|에 合젠기- 떼-해파고 있는

점이다. 수한 pI‘안의 감츄~/iI획이 때 ~It I;빼係의 전잔여부와 연겨l 꾀 고 있는

상 팽 애 서 南i ~행은 휩 ~U빼係에 서 새 보운 合 합와 !해i 승용 빼係판 g-색 히l 야 헨

다. 그러나 그댄a얀 진전된 民主化와 경제성장4?→ 세 Iii적인 주세와 백

윤 같이 히고 있으므로 이것은 |춰‘韓으호 하여급 자선갑피 공세적 자

세원 취힐 수: 있거l 반닫고 있다‘

~U때은 심 한 외 교고립 i J]- 정 An 주| 셰 이| 직 띤 히 여 현 존하는 체 제 릅 더

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r 보이멘서 상한터:ill 관 Iii 정 상펴-릎 ， 때빼;과는 정

부j:]원의 대회를 꼬색히-고 있다. 이 원과 北輔은 수댄정세에 대허6:1

守勢的인 자세블 취헤 _II 있 jI 1혐 輝의 입장도 조급씩 受짝하기 시작

했다.

이와같이 전개되 ~iL 있는 대외환경속에서 빼’北|빼係는 對決에서 faR꺼→

으로 전환꾀고 있다. 아직도 협싱시대가 완전히 정착되고 제도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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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南韓內에 정치상황이 불확실하고 北韓에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의미에 있

어서 北韓體制가 아직도 舊思考에 근거한 계급투쟁과 統一戰線 視角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南北對話와 協商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지

연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1 . 國際情勢 : 交又承諾과 韓半島1t

오늘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험이 분산되어 冷戰期의 兩極體制가

多趣體制로 전환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성이 섬화되어 진실

로 국경없는 애世界的인 市場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南

北韓의 「交짖承認」과 「韓半島問題의 韓半홉化」를 더욱 촉구하고

있다.

南北韓關係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정세 중 중요한 것 네

가지만 든다면 (1) 冷戰의 종식과 共塵主義의 와해 (2) 美國의 위축

과 日本의 부흥 (3) 경제적 의존성과 지역주의 (4) 지역분쟁의 局

地化라 하겠다.

가. 冷戰의 종식과 共塵主義의 와해

유럽에서는 東西間에 冷戰이 종식되고 있으며 東歐와 蘇聯에서

는 共훌主義가 와해되고 있다. 이 양자는 상호보완하여 美蘇對決은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유럽은 하나의 써활권으로 재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원래 蘇聯에서 고르바초프가 1985 年3 月 에 집권한

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1989 年 헝가리와 동독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기구를 지향한개혁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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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윤 때 고르바초프는 從前애 꾼대률 풍원히여 그것을 진압했던

끈거， 측 「브레즈네프 독트런」을 포기했기 때운에 공산주의의 와히l

가 가능했댄 것이다.

돌아보건대 1989 年11 月9 티 베를란 장벽이 무너진뒤 공산주의는

와해되기 시작했고 독일통웬도 이때 게시되었던 것이다 1 9 90 年 1 0 月

3 S 에 양독이 하나의 독일보 통합되었고 이 새 독얼이 NATO 에 도

납게 된 것은 冷 l戰의 종식올 사섣로 딸해 주었다 1 990 年 11 꺼

20 S 34 개국의 정상뜰이 파리에 모여서 「 구주안보협력회의 J (CSCE)

룹 열 Ii 꽁동선언을 멘-표하고 띤주주의， 얀권 및 시장경제를 재확인

한 것은 冷戰으1 종식을 더쭉 공식화헨- 역사적인 시-건이었다.

고프wI초프의 「新思考」와 東!빼;에서의 市民포템의 성공적 활동-이 冷

戰의 종-식파 ili民 iitl:會의 부·활괄 가능케 했다- 이제 美國과 蘇聯은

UN 에 샤 공뚱으로 뺑아파드[떤협파 저l 재 릅 취하는네 협력 히고 있 으니

2 년 만애 시l 계 늪 근본적인 댄혁윷 가져온 쐐이다.

美國파 縣聯이 허l 가l 모 니 률 앵시-하띤서 세계정천 띄펠윤 했던 시다}

는 지나고 딸았다. 그 철파 戰爭과 상E保를 위하여 국가가 자가권위

‘률 강화히αl 社會할 강셰프료 봉제했던 시내에서 개인파 집단둡의 이

익피 꽉지증진을 위히여 국가가 노력해야 할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

다. 이러한 시대애 있어서 국기·는 종전처럼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

나도 경제 1꽉천 윤 위한 정렌 찢 기술-혁신에 더 많은 채원파 관집흘

훤애하|야 한다. 이 겔파 국제관계는 군시-댁보디-도 경지l 춤심 으토 재떤

펀 수 밖이l 없다. 이러한 밴화에 대히여 공산주의는 適寶性을 상실

히고 빌있고， 이데올로기외- 게납투캠어l 기초한 레난주의는 장제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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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고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中國， 北韓，베트남 및 쿠바에서는 아직도 레닌

주의가 그 명맥을 지탱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도 경제발전과 국민복

지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와해되고 말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나.美國의 상대적 쇠퇴와 日本의 부흥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美國의 힘은 쇠퇴하고 있고 日本의 역

할이 점차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美日關係가 앞으

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韓半島의 안정과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美日安保條約이 현상태로 지

속되어 美國이 東北亞에서 남아 있으면서 日本의 재무장과 경제패권

화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美國이 안보， 자본 및 시장과 같은 이른바 「國際的 公共財」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패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 우방국들은 무임송차

를 즐길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물론 이라크사태에 대하여 美國

만이 40 만대 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석유공급을 보호하기 위

하여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이다.

이제 美國은 이라크사태에 대해서포 방위비분담을 우방국들에게 요구

하고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다변적인 무역협상에 있어서도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우고 었다. 東亞에 대해서 전략재평가들 실시하고

있고 특히 韓國에 대해서는 2000 年까지 3 단계 로 미군을 철수할 계

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1992 年까지 7 ，000 명 을 감축할 것을 이미 발

표한 바 있다. 따라서 韓國은 北韓과의 대화와 美國과의 안보협력에

있어서 체계적인 연계를 정립해야 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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練 l柳과 中國은 국내푼저l에 꼴두하고 있고 美國이 이-시아에 전진배

치한 냉팩을 감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H 本의 지역역할을 충대시키는

환경이 펀다. 더욱이 日本은 세껴l 최 대 의 채권국으로 부상한 이상 그

경제력이 정치략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s 本의 單事大國化

에 대해서 주떤국기-뜰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갓이 제약이 되고 있

지만 이제 터本은 美國과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국제적 역할을 주장

하고 있는 젓이다-

H本은 이 IJj 北韓과 싹교정 상회 릎 위 한 협 상에 착수했디. 南北轉|혜

에 日本은 풍지l 역 힐 관 자처하고 있으며 東北亞에서 다변적인 경제협

력도 제안힐 워지이l 놓여 있다. 더蘇|빼係가 1991 年 4 月에 고르바초

프의 東京짧問 후에 큰 진전을 보인다띤 韓蘇修交에 핏지 않게 이

것 은 비 단 ~It方 島 |뼈 t버 짧 뿐만 아니 라 日 찌ζ으로 하여 급 懶半島問題에 대

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읍 기능하게끔 도울 것이다

淑聯윷 봉쇄하는 갓달 지잉:하고 아시아애서 美國은 「균형지， 정직

헨 .8.보커 및 안보의 최총랜→장자 」의 역할을 자처히고 있다. 그렇다

떤 H 本의 軍專大國化를 막을 수 있는 역할도 美國만이 할 수 있

는 일이다. 이려한 상황에서 쫓|園은 인-보역힘-을， 티本은 경저l역할윤 맡-

이서 실질적으보 헤게모니칠 나누어 행시-짜는 상횡-이 전개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따北韓은 적웅탈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파기- 유의해

야 힐 점은 輪半옮R원 題애 대한 티本의 영 향팩아 더욱 중디}펠 것이

라는 사실이다- 따라샤 우리는 H 本파도 北韓쐐題에 대히-여 협의외- 초

정쓸 실시해야 힐 쳐지에 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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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經濟的 相互依存性과 地域主義

즉각풍신과 첨단기술의 발전은 국가간에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을 더

욱 강화해 왔다. 이 발전은 경제적인 지역주의도 촉진해 왔으며 이

결과 美國， 입本 및 獨速中心의 3 대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南韓

은 이 추세에 깊숙히 연계되고 있으나 北韓은 소외되어 왔다.

1988 年에 美國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EEC는 1992

年을 기하여 단일시장으로 통합할 계획이며 이에 즈음하여 아시아에

서도 太平洋經濟協力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1970

年代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였던 東아시아는 무역

과 기술에 있어서 유럽을 능가하는 발전을 나타냈다. 이 결과 日本

을 中心으로 아시아 빛 太平洋經濟團이 서서히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1989 年 11 月에 호주의 캔버러에서 12 개 국의 외무 및 통상장관들

이 모여서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 J (APEC) 과정 을 시작했고 그 제

2 차회 의 가 1990 年7 月 에 싱가폴에서 열렸으며 제 3차회의는 1991 年

서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 第 3次 會議에서 韓國은 주최국

으로서 이른바 r 3 中 國 J , 즉 中國， 臺灣 및 홍콩의 참가문제를 결

정해야 한다. 蘇聯도 이 기구에 적극 참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호의존성과 지역주의경향에서 韓國은 상당한 정도의 역

할을 담당하는 中進國이 되고 있으나 北韓은 소외되고 있다. 北韓도

기타 사회주의국가들과 같이 개혁과 개방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 太

平洋經濟協力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韓國이 어느 정도로 主導力을 행

사하고 있는 다변적인 경제협력은 南北韓關係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소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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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地城紹爭의 圖地 11:

위에서 열거한 콰제정세는 지역분쟁을 局地化하는 작용을 가져

왔다. 강대국들은 자가둡간의 쌍무관계 및 다변적 판껴l의 정상화에 우

선 적 인 판심 을 가지 끄 있고 지 역 분쟁 애 대 해 서 는 개 입 을 꺼 려 하고

있다. 이 결과 강대국둘온 지역훈쟁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기들간에 해

결 할 것읍 훤하고 있다.

이러한 의또가 뚜렷해지자 南 ~t縮은 총라회답을 갖기 시작했고 캄

보디아에서는 4 개 파벌 들 이 협상얘 작수했으며 심지어 H 本파 蘇聯도

北方島l뻐問題룹 論議하기에 이흐렀다. 둡룬 이라크가 쿠웨이트블 강·점

하자 美國이 직접 개입한 것이 사설이다. 그러나 이갓븐 세계의 석

유생산을 좌우할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콜 보호해야 할 자기이익 때

문애 취한 행동염을 다시 지척해 둔다.

지급까지 서술한 국제정세가 韓半홉에 끼치는 여파는 「훗~承짧、 」

파 r 韓半 홉化 」 로 나타나고 있디는 점을 반꽉하지 않을 수 없다.

강대국뜰은 자기이익을 챙끼기 워하여 南北韓파는 각기 외교관계블 수

립하해꼬 노팩하고 있고 統-파 같은 민족운제는 南北韓 當專者들이

스스로 대화를 통히여 해결할 것올 요망하고 있다. 전자는 「교차숭

인」을， 후지-는 「한반도화」룹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蘇; 1빼이 韓 l國과 수교한 것은 교차송얀윤 실젤적인 것이1서 법적인 것

으로 잔환사건 경우이다. 이것은 체$聯이 韓半옮問顧틀 美國파의 m‘世界(fJ

인 세력다툼에서 분펴시캔 實얘j이며 나아가서 韓國을 그의 對北韓 l폐

짧~혜係애서도 분리시키고 있다는 ‘승거가 된다. 한편 ~t韓도 t없 갯1， 1홉을

초청하여 티本과의 國훗正常化풀 자진하여 ‘ .1구했 는데 이것은 北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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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交又承認 」 을 수용하고 있음을 의 미 한다.

美日中蘇 둥 4 彈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원하며 이를 위해

서 南北對話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일이 되기까지 그들은 韓

半島에 기폰하는 두개의 國家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틀 정상화하

려고 한다. 美國도 北韓이 핵안전협정을 조인하고 南韓과의 대화에서

성의를 보인다면 北韓을 승인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은 모두 南北對話가 성공하여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도 바라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問題의 韓半島化」가 강대국들의 국제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야 하겠다. 강대국들이 할 역

할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南北對話를 고

무하는 일이고， 둘째는 南北韓間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이 두 역할에 도움이 된다면 蘇聯

이 제안하고 있는 아시아안보에 관한 다변적인 협의나 盧大統領이 제

안한 동북아국가들의 평화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韓半島問題는 南北韓이 대화로 결정할 문제라면 南北對

話가 우선적으로 성공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러 한 의미 에 있어 서

「韓半島化」가 「國際化」에 우선해야 한다. 교차승인은 그 자체가 목

적이 아니고 긴장완화와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

나지 않는다. 그것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북예벤과

동서독의 통일에서 잘 증명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교차승인은 「韓

半島化」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中國도 「무역대표부」를 韓

國과 설치하기로 合意했으며 美日이 北韓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南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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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해 係가 진잔을 보떤 韓國파 외 :ilL관계도 맺을 수 있올 것이디. 그렇

게 힘-으로써 ~It 韓으보 하여굽 南韓파 디} 화둡 뚱하여 j셈 호l‘공존하고 협

띄:4 교뷰률 숭내하0:] 뚱일로 가는 파·정을 단축하게 하도독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 南韓情勢 : 自{홉慮파 攻했

비교적얀 시각애서 南韓은 정치안정， 경제발전 빛 北方政策을 생

꽁시껴서 ~It 빼에 대히 αl 좀전보다는 많은 자신감을 갖고 공세를 취

히고 있다. 그러나 정국개떤으포 여야가 더옥 춰에하게 대전하고

있끄 이 젤 j' ]- P업’ ~t 關係에 대 한 合효가 무너졌으며. 한펀 美國이 주한

P] 꾼을 ;감축하고 빼 I팽의 1잉- 위 에 대하0:] 韓 I행이 주도적 역혈을 담당

할 ‘것윌- 원히고 있으므보 輪뼈은- 냉‘위5:. I 陣l짧化 」 해 야 헬 현실에

직맨하게 되았다. 따라서 輔l뺑은 l뼈 內 애 서 는 1)‘意릎 재구생하고 美國

과도 對北輔뼈係애 디l 하여 合 J향룹 이 문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南i ~t 짧 닙엄 011 영향꽉 끼칩 수 있는 정세로는 (1) 政治經

濟寶據 (2) 北方政策의 성 공 (3) 政}혀혐編파 |빼~的 合意의 와해 빛

(4) nl 꾼갑측과 l남북판겨l 의 떤 겨l 콸 룹 수 있 다.

기 政治經濟發展

i혐 輝의 정치경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기구렐 A] 행: 하여 1핀 전 해 왔

다. 뿔願와 基:;$:懶의 보장을 풍한 정 부괄 구성 했 :iL 자유기 업 과 경쟁

에 기초한 더]楊經濟률 덴-전시켜서 디}외개땅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 칠과 비확 구미국가들의 수준에는 n] 탄하지 만 關愈國으로서 南韓

은 상당한 압적윤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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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年6 月 29 日 以後 南韓에서는 선거와 참여률 통하여 국민의 동

의률 표출시켜서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되었다. 한면， 정치지도

자들이 자기들간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反目을 계속하여 국민들로

부터 信望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결과 정부나 정당들이

아직도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과 자유를 보장하는 절차

는 종전에 비한다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도 1988 년에 歷史上 최대 규모의 올림픽을 치렀고 매년

8% 이상의 성장을 낼 정도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 南韓은 세계에

서 11 번째로 큰 교역국이 되었고 첨단기술을 육성 하는 중진국이 되

었다. 北韓과 비교한다면 南韓의 GNP 는 10 배 가량되고 그 교역량

은 20 배 를 념을 정도로 규모나 내용에서 월둥하다.

1990 年12 月 現在 南韓經濟는 유가상승， 선진국의 보호주의와 논!. 츠응L
도코 --,

화，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급효과 둥 다소 악화된 환경에 직면하고 있

고 만으로는 임금상숭，과소비， 인플레 및 수출부진 동 많은 어려운

운제를 안고 있다. 南韓經濟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성

공사켜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타 개발도상국에 비한다면 南韓經濟는 기술축적과 시장확보에서 매우

큰 저력올 갖고 있으며 현채 당면한 침체를 슬기롭게 낙복할 수 있

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 2000 년까지 南韓은 세계에서 10 大經濟大國

의 -員。l 될 전망이다. 지금은 서독의 對東獨 支援과 찰은 수푼으로 北

韓을 지원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北韓을 원조할 수 있

는 능력을 더욱 더 갖게 될 것임은 툴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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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北方政策의 成功

꽁산권의 체제변협파 고르바초프의 「新凰考」에 힘입어 南轉의

北方j많策은 뎌]뼈， 알바니아‘， 써l 트낚 및 쿠바플 처l 외 한 모든 共廣國家

들과 수교블 하는데 성공했다. 中뼈과는 1990 年 10 月이] r 賢易代表

쩨 」 룹 설립 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北方J!앗策은 안보릎 증진하고 공산국들의 對 ~t韓影響力을 중대

시키기 위하여 추진했으나 최근에 공산주의기· 와해된 뒤에는 한국경

제의 전‘똘시장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했다. 지역별보 中蘇 및 東歐國家

둡은 美國， 日本 및 EC 다음으보 韓國의 第 4 大 l죄-錫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과는 1989 年 以後 연칸 약 30 띄달라 이상의 교역을 해 왔고

蘇聯파외 교역은 1990 年이I] 10 억 단테 뜰 념읍 젓이며J 1990 年12 셔

뼈大統爾이 모스크l:l ~할 방갚할 띠1 투 zl-1!..장협정 이 초인된 것 이 ‘단로

앞으로 蘇聯|서에서외 투자는 굽선성힐 것이다. 서 1상국가단익 수잉ht

?Ill :-ε 치 판 ~J인 한다 만 이와같이 北方 ili 짧요l 품쟁·은 韓 I뼈經濟，c.>] 띤잔얘

필요한 새로운 수요릎 청출허.:11 있디.

위에서 지적힌 바-외 갈이 北方政策은 교치숭인피 r 韓半옮化 」에

대젠 l'ft 蘇의 支持도 증대시켜서 韓國의 외교적 성공울 가져왔다. 中

國딴이 韓國의 UN 加 入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힌 常任 E앤

事國으로 납아 았으나 1990 年 이후에 韓中|뼈係가 경제협략에서 더

욱 판 성파롤 낸다띤 中國도 縣聯과 같이 기권힐 수도 있을 것이

다. 한편 이와같이 北方政策의 성공은 日本파 美國으로 하여금 北韓

과의 판껴l 활 격상시키는데도 간접쩍으보 기여해 왔던 것이다.

-18-



다.政局再編과 南北關係에 대한 國民的 合意의 와해

1990 年 1 月 22 日 以前에는 이른바 「 與小野大 」 라는 政局이 계

속되어 왔으나 이는 노태우대통령이 金泳三 및 金鍾泌총재와 3 黨統

合을 이루어 「與大野小」의 政局으로 재편됐다. 원래 이것은 國會에

서 안청세력을 형성하여 정치안정과 문제해결에 가여할 목적으로 취

해졌다. 그네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民自黨과 zp:民黨間에 대결을 더욱

첨예화시켰고 나아가서 南北關係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결을 조장하여

國民的 合意를 와해시키는데도 기여했다.

새로운 여당으로 출범한 民自黨은 종전의 民正黨勢力과 民主黨勢力

間에 끊엄없는 내분을 자아내어 오히려 정치불안과 혐오증을 부채질

해 왔다. 이것은 정치지도자틀간의 권력투쟁과 지도력의 결여로 언하

여 파생한 현상이다. 南北韓協商時代에 대비하여 이러한 정국개편은

보수세력을 결집한 의미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도 있었다. 그러나 국

내정치에 있어서 후퇴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北

韓과의 정상회담과 공산국가들과의 北方政策을 서둘고 있다는 의혹도

자아내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면이라 하겠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야대결은 아마도 야당으로 하여금

南北關係에 대하여 여당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만든 촉매제가 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1 9 9 0 年에 와서 야당의 일부인사들이 처음으로 北

韓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한데서 이것은 잘 나타나고 있다. 北韓이

내놓은 「불가침선언」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안을 수용하라는 것이나

단일의석하에 UN 에 가입하자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나 林秀獅을 석

방하자는 발언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본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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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이 국내이l서 더욱 구체화된다띤 南北|뼈係에 대한 合휩:룹 부활하

기란 지극히 곤란히지l 댈 것이다.

1990 年米의 韓國政局은 차기 디}권후보자들에 대 한 不確寶性윤 니-

타내고 있지만 與野는 디-같이 국-빈뜰보부터 지지와 신뢰릎 되찾기 위

해서도 정책경쟁올 해야 할 한섣윷 맛이하고 있다‘ 진보세력을 대표

히는 u:';쨌黨이 결성펜 것도 의펴민주주의의 E1] 두리 안에 서 국민둡의 지

지웰 얻는 경쟁이 制度化되고 있는 정조이디. 앞으로의 정치는 |뺑합

둡야 당떤히고 있는 문제뜰윤 히l 젠 하여 엽적을 내는 경쟁으보 딴전

훤 것이다. 中塵廠의 成長펴- 韓 l때社햄의 分 11:: 및 뼈際化도 이와같이

경쟁과 참여의 民主主義월 11폐 Jft 化하는데 기여헬 것이다-‘

이러한 政治發展에서 3M!想的으로는 짧黨的인 統--빠〔策이 비-람직스립

지만 그것이 l~1fiJl 불가능하게 펜 이상 |빽民多數가 A] 지 하는 정책을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허·다.

라. 美짧減縮피- 南 ~t r$m係의 떤‘제

美 i뼈유 2000 년까지 수한미군을 단지l적으로 감축하고 그 대신

펴 I園짧 아 빙-위애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윷 담당할 것읍 요구하고 있

다 1 9 9 3 年 以後애 섣시훤 減軍4돈 때‘北韓!뼈係의 진전을 보아서 젤

정하기로 韓쫓 兩 l빽 이 합의했으므로 잎으퇴의 美‘없의 갑축은 南北關係

의 진전과 떤 ;;til 펠 수 밖에 없다. 이행게 되면 韓國은 1광위 의 지-주

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南北對값에 대해서도 美|뼈과 긴멸한 협의 및

조정꽉 심시하여 合;훨블 이루어야 한다‘

1990~11JJ 꿰싱턴애서 개최펜 제 2 2 차 輔美安保臨鐵會에서 美國

은 양으보의 주한미꾼 감축에 대해서는 輝國의 견해를 먼저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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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다. 그러나 冷戰의 해소와 美國이 당면한 =重末字 둥을 감안

할 때 美國이 韓國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윤 계속 감축할 것은 거

의 확실한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美國은 軍事停戰委

員會의 수석대표로 한국상교들 임명하고 한미연합군의 지상군사령관도

한국장성으로 보직하기로 결정했으며 1990 년대 중반에 가서 는 7.1-7~
-1 L ..

통제권도 한국측에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결과 정전회담

뿐만이 아니 라 가타 군사관계도 南北間에 「 韓半島化 」 할 수 밖에 없

는 현실이 오고 있다.

北韓은 이것을 훨으로 이용하여 미군철수를 가속화하고 韓美關係를

이간시키며 反美感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우선 南韓과는 「불가침

선언」을 合意하고 그 뒤에 美國과 직접 협상을 성사시켜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

뻔하다.

이렇제 사태가 진전되면 韓國은 여태까지 유지해온 전챙억지에

손상을 끼치지 않고 한국군이 자주국방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北韓과

도 긴장판화률 성공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美國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미군감축이 신뢰구축과 군축에 대하여 우리가

北韓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北韓의 태도여부와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매우 미묘한 북한문제에 대하여 韓國은 美國과 공동이익과

시각을 보전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의 對北政策과 對美

安保協力間에 체계적인 연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것을 조화있게 집

행하려면 고도로 세련된 外交가 필요할 것이다.

-21-



비록 정치적인 -불투명과 경제적인 닌판에 봉착하고 있지만 韓國은

유리한 국제흰경의 도움을 뺨이서 北韓에 대해서는 自信感윤 갖고 농L

세들 취힐 -/「、 있는 여건이l 있다. 騙國은 정치군사문제를 먼저 고위

회 1당의 의제로 상정 하자는 北韓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1990 年 9 져 애

R짤史 上 처음으로 南北 총리간의 회담이 서올에서 개최되었다. 10

JJ 애 평양에서 개최된 第 2 次 펴담에서 ~t轉이 「불가첩선언」올

지l 의 하 자 **國은 이 제안의 내용윤 수용한 「和解외- 協力을 위한 꽁

동선언 」의 채택윤 제안했다

이 l사에도 ’많國은 北韓이 요구해온 촉구와 음악교류애도 웅했고 총

라희답에서는 北韓이 대남혁땅기도뜰 포기하고 자유왕리l 와 J:iL듀협랙을

수락하라는- 공세룹 취히고 있디. 이와같이 韓國은 국:kJ] 1펀 회-애 부용히

여 北韓의 변화를 족구하는데 지·신갑과 공세륜 나타내고 있다.

3. ~t韓情뿜 : 守햄와 受容

위에서 섣 I생 한 비와 같이 국제 및 남한정세의 전환애 직떤히여

北韓은 자기체제의 生存ilJ- lEi統性을 보호하기 위하여 옵부림치고 있

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화 北뼈은 南韓의 요구에 대하여 守勢的인

자세륜 취하기 시작댔으며 그것을 受容하고 있다.

구체적으보 北轉情뺏는 (1) 外핏的 孤立 (2) 經濟沈쐐 (3) 內部魔備

(4) 짧美日接近 및 협 i힘 짧H‘펴에 서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디

가. 外交밟j 孤立

韓i旅修잦와 그밖의 교치-송인의 짧f9JJ는 北輔의 외교적 고립을 심

화시켜 왔다. 왜냐하떤 北韓은 }此會主義의 ~塵;셔Jl인 蘇 j뼈으로부터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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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기타 쑤방국가들로부터도 경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우선의 국제질서가 정착되고 있고 심지어 中國，베트남 및 봉

고도 韓國에 접근하여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이때 北韓當局이

얼마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가는 자기 평생동안 反日運動을 선전하

여 「主體思想」을 고취해온 金日成이 갑자기 日本과의 국교를 서두

르고 있는데서 잘 표현 되고 있는 것이다.

中國도 표면상으로는 北韓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韓半島의 안정과 경

제교류에 관해서는 韓國의 시각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9 9 0

年 8月末 세바르드나제外相이 錢其探外相을 만나서 韓半島問題를 짧議

했을 때 그들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合意했던 것이다 1 1 月에 연

형묵총리가 李題총리와 北京에서 회담을 가졌을 때 中國測은 南北總

理會談이 성공하여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90 年의 UN 총회 에 서 도 단일의석으로 가입하자는 北韓의 案을 지

지한 회원국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한가지 더 부연할

사실은 현재 상호의존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太平洋 연안국가들의

경제관계에서도 北韓은 거의 완전히 고립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고험이 지속되면 될수록 北韓의 안보와 발전은 위태롭게 될 수 밖

에 없다.

나. 經濟沈輔

식량과 에너지의 不足에 당면한 北韓經濟는 심각한 沈關를 벗

어나지 옷하고 있다. 물질유인의 결여와 基幹構造의 미비는 공업발전

을 저해하고 있으며 노동력동원만으로 생산을 중대하는데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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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北韓當局은 이해하고 있다.

1991 年1 月 初부터 蘇聯은 ~t韓 이 모든 거래를 상업서비스에 근거

하여 兌換이 가능한 硬寶호 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

체교역의 절반파 에너지의 60 % 및 첨단군사시설의 70 % 이상을 蘇

聯에 의존하고 있는 北韓은 더욱 더 어려운 경제난에 봉착하게 훤

것이다. 도움윷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우방이 中國이므로 여기서 식

량파 에너지원쏘둡 요청하기 워하여 연형묵총리는 1990 年1 1 月 에 北

폈을 방문했을 것이다

정보외- 기술이 수도히는 오늘의 국- ;.<n 경 제 에 서 「주채정제 」만을 강

초하고 「우라식으로 살자」는 구호만으포 경제침체들 탈펴힐 수 없

는 것이다. 外健룹 상환힐 수 없는- 차지애서 해외자본을 유지할 수

도 없고 수출가능한 품꼭-도 갖지 옷한 상태에서 외화획득의 김도 막

연한 것이다. 그럽애도 불구하고 GNP 의 20 % 이상을 군사비에 충

당하고 있으므로 소벼재생산도 계획목표에 띠달하고 있다.

北韓이 외부와의 정보교류둡 완전히 폐쇄한다변 이러한 상태가 당분간 계

속훨 것이다 그러나 해외교포와 유학생 및 기술관료의 해외접촉이

증가-하고 北願 자신이 美 H과의 판계개선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

상닉원 J 01 라는 선화는 무너지고 띨→ 젓이다. 北韓에서도 적어도 경제

눈제에 판한한 中園의 ,- 寶事求:.ll1:: J 나 蘇-聯의 「 글라스노스트 」 가 언

센가는 실현훤 젓이디 그떻지 않는다띤 국민생활수순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그 결파 그것도 政治不安까지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內部魔備

밖에서는 共塵主義가 부너지고 안에서는 經.濟沈빼가 악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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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자기체제를 수호하는 방법으로 北韓指導層은 內部整備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밖으로부터의 「자유의 바람」이 北韓內에 들

어오면 그것은 可視的 혁명을 거치지 않고 「평화적 이행」을 성공

시켜서 그들의 체제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었다고 인식하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黨과 金日成 및 金正日體制를 강화

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분에 第 9期 最高人民會議에서 金正日에게 權力을 정식으로 이

양하는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金日成을 그대로 主席으로 두고 黨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기체제를 해치지 않고서 金

日成體制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는 인사와 세력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들은 統一

熱氣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운동에서 그들은 南韓은 「현상고착」을

고집하고 있는데 北韓만이 統-을 위하여 南韓의 호응세력뜰파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었다. 이것은 統-名分에 의지하면션

자기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영속시키려는 기도인 것이다.

라.對美日接近 및 對南對話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北韓은 美日에의 접근

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南韓과도 당국자간의 대화에 응하고 있다.

이것도 살아남기 위하여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고 있는 정조

라 하겠다.

1990 年4 月 부터 北韓은 美國과의 접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노

골적으로 보여 왔다. 4 月 에 미군유해 5 구를 판운점에서 이송했고

美國에서 개최된 각종 회의 에 f 평화군축연구소 j 의 대표들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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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北京에서 창사판급의 對쫓接觸에서도 北韓은 꽁사 또는 대

사급의 접촉으로 힘재의 수순올 격상힐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최근에 美뼈은 北韓이 핵안전협정을 조언하고 국가테러블 충단히·여 南

北對話에서 성실성을 보인다번 고위답접족을 허용하겠디는 의사플 표

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北韓은 美|빼이 F휩韓으로 부터 핵무기를 철

수하고 北韓에 대하여 핵무기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

호 한다떤 액안전협정을 초인히여 모는 원지-시젤을 국저l원자택기구로

하여끔 갑시하게 힐 것이라 :iL 웅수하 :iL 있다. 北韓의 입정-에서 본다

만 이 요구도 짧횟接近에 었어 전설읍 보71 위한 하나의 전릭:인 것이다.

이 보다노 더욱 놓라운 것은 합日接近에서 北l韓이 춰히고 있는 태

도이다'(년간 억듀해 왔던 團土山:.it.의 선원 2 땅 을 석방했을뿐 아

니라- 국교정상회칠 요구했끄 이것이 되기전에라도 배상금의 일부를 지

괄할 것을 요청한데서 우i!-]는 北뼈이 얼마나 다급하게 日本파의 관

계정상화촬 비-라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이지l 北韓이 자기기- 겪끄 있는 어허움을 갑딩-해 내기 위하여 경한

"J/.. j흉 찮정 읍- 스스로 실천하:11 있고 輔빼의 입 장도 受容하기 시 작했 다.

「불가첨선언 」의 내용을 보떤 南韓의 실체흘 인정하고 상호존중파

내정불간섭 풍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것은 푼1굉히 우리의 입장을 그

대로 받아뜰인 것이다.

이처럽 스타일어l 있어서 ~t 韓 은 변화룹 나타내고 있으떤서 內容에

있어서는 여전히 앨관성윤 끄수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자기 정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만큼 댄화하댄서 자신에 대한 정폼성을 적어도 名

分에서만이라도 지키겠다는 결의를 의미한다. 여기서 줌요한 것은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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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며 비록 이것이 스타일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이 축적된다면 알뱅이의 變化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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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南北짧話 推進方向

잎으보띄 j휩it對 협‘i 推進方向은 .:.:<1 급 까지 약술한 국치I. 답한 빛 북한

장세어l 부상하여 우리가 원하는 평화， 화해 및 풍일윷 가장 효파적

으보 성취환 수 있도팍 하는 김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北韓이 구

조적으로 변회하여 현재의 대질을 참된 협딴판계로 전환할 수 있게

끔 내 호1 -릎 추신해 야 한다.

그러자띤 우리는 변저 확실힌 된-씌의식을 가져야 히고 일정한 원

칙에 입각한 l생- 향잡 :z.J 원 유 .:.:< 1 히 는 동시에 다양하깨 전개펜 각 회답

간에 유기적인 연I'll 전 녁-윤 ;ι 안해 야 힌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임

휠 배 대화플 우리가 주도휠 수 있.il 우-태가1:니라는 젤과흡 낼 수

있으펴 국내외의 지지도 극대화환 수 있는 것이다.

아리|에서 우리의 정책목-표， 대화빙향 및 회담전딱에 대하여 자세히

설 l징 하고자 한다.

1 . 政짧目標 :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統‘으| 성추|

f혐 北對話의 목표는 크게 보아샤 f한族 共템體의 회복과 統--의 성

취이다. 이 꼭표블 델성하려띤 먼저 팽화가 정착되어야겠고， 신뢰가

구쪽되며 교츄협력이 휠-발해지고 北韓이 집!서있는 變化를 보여주어야

환 것이디.

가‘ 平 lin 定홉

對話의 일치목적은 ~fn슬 정착하는011 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平和는 전쟁억 .:.:<1기- 유지훤 때 가능하며 영토보전과 꽉띤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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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國家安保가 튼튼할 때 지속되는 볍이다.

표면상으로 先平和原則은 마치 대화와 통일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

일 수도 있다. 그러나 平和없이 대화나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

이다. 오히려 대화는 평화를 제도화하는 한 도구이다. 南北이 對話를

계속하는 동안 무력충돌이나 전쟁의 도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영구적

인 평화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南北은 각기 상이한 입장을 취하

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北韓은 美國과 직접협상을 성사시켜서 평

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고 南韓은 그러한 협정도

南北當事者間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는 南北對話를 통하여 北韓이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또 미래지향

적인 시각을 갖게끔 유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北韓이 南韓과 어떤 형태로든지 「불가침선언 」을 채택

하고 그 다음에는 南韓을 제쳐놓고 美國과 평화협정을 협상하겠다는

전략을 제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美國과 공동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國內에서도 미군

및 핵무기문제에 대하여 대다수의 지지와 理解를 획득해야 한다.

나.信賴構藥

신뢰구축은 대화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이다. 신뢰가 구축되어

야 南北間에 긴장이 완화되며 상부상조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신뢰없이 合意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사 이루어진다해도 그것이 실

현될 수도 없다.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법적인 존재와 정통성을

인정하게 할 뿐 아니라 군사적인 대결과 사고도 망;<.1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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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南北의 當 h립者閒에 대화뜰 실시할 것파 대화에서 상호비방

풍지와 존좁윤 강초하는 이유도 정치적인 신뢰구축을 위해서이다. 이

러한 대화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룹 꽁개하고 교환힐 정도까지 성

파를 낸다떤 그것이 곧 굽사적인 신뢰구축에 해당한다， 꾼사적 신뢰

구축애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의 공개에서 투명성을

과시차는 일이고 다흔 하나는 군사운용을 규제하여 기습펴 공격의 가

능성을 줍이는 일이다， 南北對話가 이러한 의 P]에 있어서 군사적 신

펴구측과 함께 앞에서 설멍한 정치적 신뢰구축윷 성공시키는데 그 목

표뜰 두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신뢰는 앞으로 더욱 확

대될 교듀협력의 기반0] 되기 때분이다.

디 . 햇流協力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평화꾀 신뢰구축을 설현하려띤 南北間에 경

제 및 가타방면애 있어서 교류 빛 혐력을 성시-시쳐야 한다. 대화애

서 우리가 교류협력을 우선척으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민족공동체 」가 설현도|허떤 南北댐에 경제， 문화 및 사회교류와

혐택이 0] 루어 져 야 한다. 이데올보기 대신어| 민족적인 동반자보서 서

로 돕고 함끼l 찰 살기 위해서는 경제교뷰와 협력이 성과룰 거두어

야 한다. 순수한 인도수의적인 차원에서 활어진 가족들이 서신을 왕

라|하고 상봉하는 것도 민족적인 일체감을 형성하는더| 칩경이 원다.

문화 및 치l 육 교류도 민족적 동질성을 펴복하여 지역사회 및 역사적

인 민족주의 감정을 저l SL시 김 수 있다‘

불론 교츄협력은 당국깐만이 아니라 사회깐，즉 깨인과 집단간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듀는 현촌하는 남북관계의 수어진 여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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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부간의 合意와 주선을 거치지 않고 실시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것 자체가 남북간에 갈둥의 소지

를 갖고 있기 때운이다. 교류의 방법과 절차도 결국 당국 및 유관

기구간의 대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라. 北韓의 흉序있는 變化

대화는 北韓이 질서있는 변화를 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결코 폭발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으며 비용과 희생이 없이 점

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北韓에게 알리는 것도 대화

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대화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안정된 변화를 자극할 수 있고 통

시에 北韓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하나의 방볍도 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는지간에 北韓이 변화를 하지 않는 한 對話의 목표가 성

취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를 해가면서 때로는 홍

당무를，때로는 막대기를 사용해 가면서 北韓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

으로 變化하여 개 혁 과 개 방을 취 하도촉 유도해 나가야 한다.

마.民族統-

대화의 종국적 목표는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이다. 한쪽이 다

른 쪽을 홉수하는 독일식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남북대화가 착

실한 성과를 거두어서 마침내 통일조국의 국호， 체제， 국기 및 국

가 둥에 대하여 합의를 이룰 때 우리민족의 풍일이 완성될 것이다.

北韓이 주장하는 「 고려 연 방 」 에서 그 전제조건과 남한체제 부정의 요

소가 제거된다면 우리의 민족공동체방안과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

다. 우리의 여건에서 南北에서 市民社會가 스스로 交流와 合意를 해

-31-



서 통함을 이룬디-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南北에 존재하는

두 정부잔애 정치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된 민족국가가 새흡

게 딴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對話方向 . -實性파 主導權

우리늪 앞으로의 뺑름굵에서 펀 수 있는대로 -賞性을 갖고사 主

導{짧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폐서는 受容的 빼止 및 연계

전파을 구사해야 하며 안으로는 合;댐: 또는- 多數의 지지를 획득하 :iL

밖으로는 美티파 밀접한 협의 및 조정윤 실시하여 공동전략윤 유지

해 나가야 한다.

가.一寶性

對짧에 서 우리는 우랴의 目 4꿨외- I뼈 內 法 .:it} -‘實性을 유지해 나

가야 한 cl-. ZfS져1 ， 自主 핏 f를± 랴·는· 大原’則과도 띤관성윤 가져야 하

고 당국자간의 혐싱음 통하여 合;댄;룹 또출해야 한다는 원칙도 견지

활 펠요가 있다.

한편 뼈內에서도 이제 님-팍교꽉에 관한 밖찰이 공포도1었으뜨로 國

家保安法도 개정되어서 대화와 교휴의 실제가 국내법의 칠서와도 포

순되지 않도똑 법적인 정 li1가 필요하다. 萬人이 法 앞에 평뚱하다는 것

이 法治主義의 뺀후;이므로 대화와 ilL 뷰도 이러한 원칙과 일치하는 벙

향으호 추진펀 띠| 그것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더욱 중대펜 수 있

다. 對話와 反共， 전쟁악지와 긴장완화간애도 우리가 ‘복표의 일판성을

조화있게 -"1 처 나간 다떤 큰 표[순이 촌재힐 수 없는 것이다.

목-표와 뭔칙애 근거한 대회-듭 실시힐 때 一實 f궤· 이 유지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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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일관성을 고수해야만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들

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대화를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나.受容的 柳止

南北對話에서 우리는 수용할 것은 「先制 양보」를 해서라도 과

감히 수용하고 고수할 것은 일관성있게 끝까지 지키는 전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언 원칙으로서 北韓이 기도하는 전쟁과 무력도발

및 대남혁명은 억지하되 기타 요구는 가능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자면 北韓이 노라고 있는 목표를 알면서 그것

을 수용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휠 수 있

도록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北의 통일전선 기도나

對美平和協定 기도는 기휠코 억지해야 하며 우리와 참된 의미의 신뢰

구축을 기도하는 것은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일찌기 키신저는 1973 年에 베트남대표들과 협상할 때 조금씩 양

보하는 「살라미식 양보」는 지양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보를 하다

보면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결코 양보해서는 안될 것까

지 수용할 위험성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선에 그는 「선

제양보」라는 협상전략을 고수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

엽적인 것에는 먼저 과감히 양보하고 본질적인 목표는 끝까지 지키

는 방법이다. 요컨대 어떤 원칙과 전략개념에 입각하여 대화를 수행

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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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政治軍事와 3한 vft 協力 과의 연계

北韓은 선전효과둡 겨냥하여 정치군사블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우

라는 설질적 성과를 겨냥한 교류협력윤 우선시하고 있는데 대회에서

우리는 이 양지-잔에 효과적인 연껴l플 ;<.]이가딴사 임휠 필요가 있다.

어떤 타결융 지융 띠l 우리의 입장도 동시에 실시펠 수 있도록 양자

룹 연7-11시키는 것은 北이 일방적으로 선전효과를 거뚜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장7] 적 인 인복-에서 꾼축파 경제협력도 연계시결 펼요가 있다. 전진배

치외- 꽁격적인 태세플 갖춘 北轉이 군축에서 우리가 원하는 신뢰구

축의 선행을 수용힐 때 우리는 北韓뻐이 원하는 띤간수준의 경제협

펙애 긍정적인 호옹펀- 보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南北f웹에 은밀한 협

상과 대화가 성핍 할 띠}도 ~t:때 0] 꾼사적인 신뢰구촉이 나 정치적 신뢰

구축얘서 가시적인 성의블 보얀 떼 ::2애 상용하는 겸제협력플 보여

야 할 것이다. 협력을 위한 혐렉이나 사건 _-:::L 자체가 주는 스타일

상의 효과에 치중한 훼담은 二l것 이 가져올 기회비용이 너무나 염정

나기 때운에 그런 것은 피썩l 야만 오해외- 콸신을 해소합 수 있다.

숭요한 내용-의 협상에는 비용괴- 혜택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치밀한

연게전략을 구사해야만 할 것이다.

라. 主鐵懶과 攻행행

~t;빼의 입장을 수용히맨서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對칩펀뜰 iE 導해

가야 하며 거기애서 정치적인 攻행둡 취힐 필요가 있다. 대화 자체플

캘 정도로 자극을 일삽을 필요는 없지띤 우라가 깊이 믿는 웬칙，

즉 A權파 턴 由 j쉰主主義블 옹호히 는 공세는 일판도l게 유지떼 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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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주도권을 행사하게끔 그쪽의 전략에 말려 들지 않으려면 향

상 北韓의 제안에 수정을 가하여 마침내 우리의 수정안에 근거한 合

意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만약 北韓이 우리의 국내 문제를

거론한다면 우리도 北韓의 국내문제를 서슴지 않고 거론해야 하며 세

계적 추세 인 民主主義와 人權의 정당성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국

제환경과 국내사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主導權과 攻勢를 취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시간과 대세가 우려쪽에 있으므로 우

리는 결코 서두들 필요가 없으며 차근하게 그리고 의연한 자세로 北韓

의 주장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이 北韓으로 하여금 더욱 성의를 갖고 수용과 변화를 스스로 택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

마.國民的 合意 또는 多數의 支持

民主化時代에 있어서 南北對話도 國民的 合意에 근거하든지 이

것이 불가능하다연 國民多數의 지지를 확보해야만 신뢰성과 정통성을

누릴 수 있다. 대화정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立案하는 과정

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野黨은 물론 反體制λ‘士들도 참여시

켜야 할 것이다.

이제 야당에서 정부의 統-政策을 불신하고 있고 심지어 北韓의 입

장까지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는 이상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구인 國會가 결의안을

채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平民黨이 요구하는대로 국민투표를 실시하

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첨가하여 불가침선언이나 기본관계에 대한 합의서와 같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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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언은 국회의 비줌을 얻는 것이 바람직스템다. 행정부가 그

처럽 중차대한 사안올 독단-적으로 갤정한다는 인상을 씻고 민주절차

에 기초한 국민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렇

게 함으로써 야당의 참여와 비핀을 받고 언론파 대중의 이히}를 높

일 수도 있기 때푼이다.

바. 美 H 과의 協議 및 調略

대화의 진전과 미군철수흡 연계시키허면 우리는 대화전략에 대히

띠 美 l때과 협의흡 해야 한다. 한펀 ~t韓 이 日本과 국교정상화룹 노

팔적으 로 서둡3L 았는 이때 北헨챔피} 日 本댐의 關係가 南北對짧의 진

전에 마철 부성적인 영향율 극소화시키기 워하여 우리는 日本파도 시-

전에 충분한 협의룹 가질 필요가 았다.

운리의 입상에서 본다딴 i휘 北對밤 의 진전이상으로 美때이 철군하거

나 또는 美日이 北빼:4꾀 관계를 격상시치는 것올 가능한 딴류할 필

요가 있다. 그렐 경우 北韓은 南北對話에 대하여 관심을 줄일 것이

고 반면애 승용日과의 관계개선애만 볼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理想的으

로는 4빼횟H 이 北韓問題애 대하여 공똘보조를 유지하면서 南北짧끓애

서 띤저 성파를 내도흑 협택하는 것이 가싱 바람직스리운 것이디; 이

와같이 공풍전략이 섭천필 때 그것이야1갈보 北輪의 개혁과 개땅윷 촉

진시낄 수 있을 것이디. 적어또 청|안전협정의 초언과 南北對話에 대

하여 韓美 13 3 I빼은 일판성있는 태도로서 상호간애 정보와 의건을 교

환함으로써 韓半島의 安똥과 쭈和를 보장하는데 협력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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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寶談戰略:各 會談間의 연계와 協商過程의 制度化

南北對話를 지속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전개될 각 회담간에 체계적인 연계를 지으면서 1u商過程을 벼j度 化하

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두서너 차례의 고위급회담을 하여 획

기적인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 고위급회담에

서는 기본관계개선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동의하고 그것에 기초하

여 적십자，군축，경제 및 문화회담이 개최되어 각자가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南

北間의 협상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지속되고 制度化되어 民族共同體둡

부활하여 마침내 統-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高位級會짧과 頂上會談의 可能性:基本關係 改善에 관한 포괄적

合意書

총리급의 고위급회담에서는 南北間 기본관계 개선에 관한 포괄

적인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 결과 진실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章을 열

수 있는 문건에 合意률 이루었을 때 그것을 조언하기 위하여 頂上

會談을 갖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순서이다. 이처럼 포괄적인 합의서나

공동선언을 채택했을 때 진실로 政治的인 신뢰구축이 분서화 될 수

있다.

고위급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 명칭이나

스타일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北

韓은 「불가침선언」이라는 명칭의 분건을 채택하는 그 자체에 모든

정력을 쏟고 었다. 이러한 접근을 고집하는 이유는 南韓과는 일단 그

러한 선언을 合意한 후에 美國과 平和協定을 협상한다는 자기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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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전략에 스스로 이용훤 必밸

는 없으므로 그것을 저 ;;<1 하 고 우퍼의 일관펀 목적이 핀:철펠 수 있

는 내용을 탑은 합의서를 우리가 제인-해야 한다. 한편 北韓이 시사

히는 바와 같이 「불가첩선언 j 파 「 꾀해협랙에 관한 공동선안 」을

분라하며 똥시애 합의하는 껏도 우리는- 펴해야 한다. 왜냐허띤 일탄

두가지 분건이 채딩l된다 하다랴도 北韓은 「불가칩선언」반을 중시하고

다븐 것은 정시하여 그 설현을 지연시치려고 할 것이기 때갚아다.

그러나 고위납회담 자제뜰 깨지 않고 동시에 우리기- 主導懶을 행

사하기 위해서 ，-철가침선언」의 내용을 수용할 필요는 았디. 따라서

이 내용괄 내포히는 똥시어| 상호인정파 내정불간섭， 그퍼:51 향구적 평

따장치뭔 워한 협상이 만저 南:it [ttj 에 생립되아야 하띠 그 칠과 어

떤 잠惡가 도달펜 뒤어1 美國 한 유판국과 UN 등 유관기구가 그

것윷 보장8"]]야 한다는 규정， 전쟁받발 가능성을 실제보 뱅지히기 워

하여 휴전선 끈처애 전진배치한 군때틀 후빙-으보 격라시키는 조치 둠

도 포함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합의샤를 협상하는 것음 고위급회담의

괴제로 심-아이: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가판판겨l의 개선이l 필요한 다른 초치들， 측 적

심지희담을 재개하며， 꾼축회담을 위한 분-괴-위원회， 경제회담을 위한· 푼파

위뭔회， 분화 찢 체육-교듀뜰 위한 분파위원회 능 상섣기구들을 규L 생

하여 협상과정의 저l 노화뜰 담보 δ|는 조치둘이 포후l되어야 한다.

요컨대 고위급휘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복dI들이 실현될 수 있는

내용파 北韓이 λ11 안 힌 것 중 수용할 것을 수용하여 하나의 포팔적인

협의서로 채택해야 한마는 것이다. 이외같이 기본적인 분서기- 합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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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南北間에 상주연락사무소를 셜치하고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돌파

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和解를 실현하게 될때 그러한 내용의

문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양측의 頂上들은 그것을 조인하

기 위하여 會談을 갖는 것이 펼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상회담을 우리가 계속 강조한다면 우리로부터 더 많

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北韓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기도할 것이

며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상회담 그 자

체를 추구한다는 의혹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 개최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의의 성공과 나

아가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중대시켜 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문안작성과 공동시각의 탐색을 위해서

는 실무접촉과 비멸접촉을 계속해 가야 한다. 이러한 접촉에서 타협

이 이루어지고 합의문의 동의를 성사시켰을 때 고위급회담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전문적으로 진행해

야 하며 가능한 한 脫政治化해 나가야 한다.

나 . iJi.十字會談:離散家族의 自由往來

未十字會談을 재개하여 이산가족의 상봉과 자유왕래를 실현시키

는 노력을 끈기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北韓測이 이것

을 회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띈다. 세계의 개방조류와 국민여론이 이컷을 지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가장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며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故獅옮問과 藝術公演은 분리해서

前者는 j한 十字本會談에 서 ， 後者는 文化會談에서 다루게끔 조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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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 꽃파는 처녀」라는 혁명기-극을 둘러싸고 이산가족문제를 지연시

쳐서는 안되며 자유왕패는 그 본띤의 논리대로 추전돼야 한다. 고위

굽회담의 남측대표 중 일부로 하여금 가족을 만나게 해 놓고 천만명

이 넘는 이산기-촉들의 애원을 北韓은 끝내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이r:1"0

이산가족의 왕래는 j.Lt.류협 력 의 분위기둡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따

라서 北韓이 참으로 南輔.파 판겨l개선의 의향윷 기-졌다변 이 문제에

대히여 성의괄 보여야 한다. 기타 분단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

신왕래와 자유여행을 외면하면서 ~t韓이 겨l속해서 南韓의 정당사회단

처l 들파만 교류룹 기도한다면 그 저의는 統一戰線 以外애 다룰 것이

없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한편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大韓亦十字社와 기타 유판사회단체들이

자발적인 운동을 전게힐 핀요_ ~:c. 있다‘ 이플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제

적십자사 빛 인권단체들파노 ~n 휴하 여 핀심을 환기시키고 구찌적인 제

인-을 할 때 그것은 北韓의 태도이l 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

을 것이디.

다.짧縮會談:信賴構藥 우선

軍事分科委員會가 구성된다띤 여기서 우리는 군축에 필요한 신

뢰구축조치릎 우선적으보 주장해야 할 젓이다. 앞으로 정전회담과 방

위의 熾國化7)- 진전펴 띤 된수랙 南 ;It I웹 에 직 접적 인 군샤당팍자펙담이

절실히 요 1강될 것 이 므로 차제 애 굽축폐 담을 우리 가 主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北輔이 우선시하고 있는 탱벽의 감축파 외군칠수가 의의있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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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면 군사자료의 투명성과 전진배치와 공격무기의 제한 퉁의 신뢰

구축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득력있게 개진해 가야한다. 군축회

담이 열린다면 이러한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北測을 교육시키고 그 결

과 공동시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료의 공개와 교환，군사훈련

의 사전통보 및 참관인 초정， 직통전화의 개설， 현장검증 둥에 관하여

南北은 현재 공통된 시각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먼

저 合意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도 군사당국자간의 접촉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축회담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군축이나 평화의 성

공을 기약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南北韓처럼 상충되는 이데올로기와 군사교리 및 장비체제를 갖는 상

황에서 투명성이 없이는 군사제한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신뢰구축조치

가 없이 병력만을 감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군축회담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신뢰의 시작이요， 군사

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되므로 매우 의의있는 일이 아

닐 수 없다.

군축은 유럽에서 배운 교훈과 같이 하나의 정치적인 과정으로 이

해해야 한다. 이러한 협상에서는 대결의 정조인 무력을 통제하는 것

만이 아니라 그처럼 막대한 무력을 배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論

議될 수 밖에 없다. 군축의 목적은 전쟁방지와 군사균형 및 안정에

있다. 그렇다면 意圖도 바뀌어서 공세적인 군사태세률 방어적인 태세

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신뢰구축 및 군축이 실효성을 갖는다. 이러

한 의미에 있어서 군축회담이 시작띈다면 北韓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세적 배치를 개편해야 하며 南韓도 ~~韓이 두려워하는 공격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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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해야 한다.

팀스피리트와 핵무기문제는 군축회담파는 별도보 韓美|웹이l 쌍무적

으로 협의힐 문제이다. 그러나 군축회담애서 신뢰구측이 구채화된다면

즉， 北韓이 전전배치한 병댁과 장비듭 후퇴시키고 핵안전협정에 조인

한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은 대폭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美國은 韓

|뼈에 배치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릎 철수하고 韓國政}짜”‘로 하여금 핵

무기가 없다는 것을 받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北韓이 그

것올 덴지 않는디맨 IAEA 로 하여금 南北轉의 핵시설과 군사배치를

공동시철히·자고 우리는 제안힐 수 있을 것이다.

라.經濟會談:햇流協力

경제회답을 재개하여 교류협벽음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

요하다. 만약 北韓이 원한나빈 민간수줍의 협력 과 第 3 國을 포함한 多

邊I¥J얀 협력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닫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北韓이 정치군사운제에 내하여 현저한 태도변경윷 나타낸 후

에야 본격작으로 추진되어야 한디.

경제협랙은 원조보다도 교역펴- 합작의 형태로 실시되아이: 한다.

1985 년 애 5 차례 의 회담의 질과 상당한 정도의 합의에 도딸했으브

로 北韓이 결정만 한다변 경제 ill듀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

나 北韓內애 개혁이 거부되고 개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정부의 허가외 지원없이 순수힌 민간-차훤의 경제협핵온 不可能하다‘

이 때운애 경저|협력도 정부차원의 화담애서 合휩;가 도달될 때 그 결

설을 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蘇聯， 中國 및 티本과 더불아 北輔과의 융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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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변적인 협력을 조심성있게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豆滿江河

口에 經濟特區를 개발하는 계획이나 시베리아에서 韓國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운송파이프를 건설하는 계획，그리고 금강산관광단지를 개발

시키는 계획 둥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여 우리는

진실로 北韓의 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民族共同體는 이처럼 南北이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상

태가 형성될 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北韓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탈피하려면 南韓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야 한다. 오직 정치적인 대결과 불선이 이것을 저해하고 있을 뿐이다.

마.文化 및 體育交流:民族同質性의 며復

민간수준의 문화 및 체육교류를 위한 회담도 정부수준에서 성

사되어야 한다. 사실 예술공연단은 이와 같이 문화교류의 일환으로서

취급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교류는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서 한겨레로서의 일체감을 갖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앞으로 음악， 미술， 스포츠 및 학자 퉁에 걸쳐 다양한 교류와 협

력이 시도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토의할 회담이나 분과위원회

가 필요하다. 어차피 정부의 주선하에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면 각

계각층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문화회담 또는 기타 형태의 회담이 分

化되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회담에 대하여 대비

책을 강구해 두어야 하겠다.

이러한 교류에서 北韓이 자기들이 지명하는 인사들만 초청하거나 그

들간의 직접 접촉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大局的인 안목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연 법의 테두

-43-



랴안에샤 관용올 베풀 펠요는 있다. 그퍼나 國內法을 부정하고 나아

가서 우리의 제제뜰 전복하려논 의도로 社會團體連席會議 형식의 교류

나 집회를 기도한다변 그것은 단연코 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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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南北協商時代에 대벼한 制度的 裝置

南北協商時代에 대비하여 정책의 내용에 봇지않게 풍요한 것은 그

것 을 立集하는 과정 의 制度化이 다. 일대 전환기에 처 한 南北對話를 전

략적으로 추진하려면 그에 대비하는 기구와 과정도 재정비되어야 하

겠다. 對北韓政策도 對美安保協力， 對中蘇北方政策 및 섬지어 對世界通

商政策과 전략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따라서 對話에 대

비한 노력은 對美日中蘇協議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파편화되고 個λ.化되 고 있논 정책결정을 보다 制慶化

하고 거기에는 知的 授入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中央에는 國家安保會議가 중앙통제와 지침을 마련하고 國

內法이 개정되어야 하겠으며 國會도 批推과 審議를 위하여 제구실을

하고 南北對話事務局은 對話本部로 확대개면하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

문집단도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t . 國家安保會議의 調整

통일，안보 및 외교는 대통령에 속한 고유한 권한영역이므로 憲

法 第 9 1 條에 규정된 國家安保會議가 대통령의 주재하에 그 본연의 임

무인 정책조정과 중앙지침을 내리도록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는 統一院，外務部， 園防部， 安企部 및 經濟企劃院간에 일어

나는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고 그 결과 일정한 國家戰略을 시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예컨대 UN 加入을 추진할 것인지 對話에서 성과를

내야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會議에서 조정을 이루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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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룬 예로서 「불가첨선언 」윤 수용할 것인지 또는 포판적인

합의서뜰 ~n 안할 것인지는 관계장판회의나 전략기획단애서 질정할 운

치l 가 아니라 헨법기구인 國家安保會議에서 論議된 성격의 문제이나-

對話， 美짧搬1&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및 뺑中蘇政策에 대한 총합

적인 전띄:지칩은 大統領만이 내시릴 수 있다. 동시에 총리나 기타회담

대표들도 최고수춘이|서 마련한 지침파 정책아래 활동해야 한다. 이라

한 조정과 지칩윤 갖지 않고 각자는 자기소선이나 자끼부처의 건 δn

룹 주로 빈-양한다떤 혼란펴 1만꼭 이 생낄 수밖애 없는 것이디.

이와같이 제도적인 조정올 하는 것은 한멤과 법률절차에 근거히·여

이루아지므로 그에 대한 公짧익 이해와 지7<1 둡 중대시킨다. 國內政治

的 시각애서 통일정책윷 젤정한다는 오해도 출일 수 있고 그 결파

정책의 내용과 방법애 대헨 권위도 제고시킬 수 있다. 권한의 사용

과 그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분맹해지므로 정책절정에 있어서 實務

도 실현펠 수 았다. 실제로- 종앙에서 결단팩있는 지도력으로 선택윤

하지 않는다떤 對굶에서 드E 댈훌 ↑'iii 읍- 행사하기 보니，는 임기웅변으로 對

熾하게 되고 그 결과 본질적인 문제]효다도 젤차적엔 문제에 더 많

은 노력이 집품원 수 있다.

2 . 뀔때內法의 개정

南北對誌와 햇流는 국내 l갑질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익:

그 설채가 현존하는 빼內法과 마찰을 넷는 걸고}가 나타난다딴 따뼈內

'f.R 윤 개정하여 法파 政策寶|際간의 피리될 축소시켜야 한다.

사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冷戰이 총식되띠 다땅변의 南北交流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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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이 실시되고 있는 이때 國家保安法과 安企部法 중에는 이 현실과

상치되는 조문들이 있다. 이 때문에 이 법률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지금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장치를 현실화 <511 뇨; 。
ij .,.. L:" 다음에 적법절차블 밟지 않

은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해야만 그에 대한 公信力이 증가한다. 가능

한 한 법은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北韓의 대중매체를 전면 개방하여 국

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듣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며 北韓도 우리의 대중

매체를 애용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攻勢中의 하나인 것이다.

3 . 國會의 討論과 同意

國民的 合意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國會는 토론과 동의활통으로

써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화에서 합의될 중요한 事案은 국

회가 토론하고 同意할 때 그에 대한 正統性이 확립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지금부터는 北方政策보다도 對北韓政策 및 對話政策이 중요한 爭點

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었다. 그렇다면 國會의 統-特別委員會는 이 문

제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고 전운적인 토론과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國民의 대외기관인 國會를 두고 따로 통일 정책협의회와 같

은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다. 따라서 國會에서 철저

한 토론과 비판을 거쳐서 國民多數가 지지하는 정책을 表出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南北對話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은 國會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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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충과 판7-1]위원회와 상의하끄 협의된 合휩;畵는 國會의 비준을 받는

先앤l 뜰 수립힐 필요가 았다“ 이것은 統-問題플 政治化할 위힘생도 갖

지만 그래도 國民의 同-평:플 얻는 것이 民主主義의 요제이므보 비순을 받

음으로써 결국 정부애 의하여 독주한다는 인상을 불식하는데 기여활

수 있기 때문애 필요한 젤치인 것이다.

4. 南北對話本部의 結成

닐!파 중가하고 문- ，과되끄 있는 대회-와 교륜업무룹 지원허가 위

해서는 統-院의 南 ~t對話독힘‘務넓은 對話·얘: tffs로 확대개펀뇌어야 펠 것

이 C]-. 더욱이 統-1ri~ J쫓 ’ f~'이 부좋→닌l로 2끽 싱- 노1 jL 앞·으로 협상시내가 정

착된다면 대화업무칠 효율적으호 수행히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구개편

이 요망띈다-

디l 화와 교듀가 전문운01:떨로 分化되변 펠수록 전푼가뜰로 구성원 요

원이 업무둡 담당해야 한다. 떤재의 다l 화 시-무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

웅힐 수 있는 續算과 A力 쓸 갓 :iL 있지 핏-하다. 만약 대화가 동시

디_ 1김-적 으로 여라기-지 행태로 전헨펴고 각종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이렌 것뜰읍- 관리하고 주선히는 주무부서는 현재 미1:11한 상태이므로

對밤i本젠가 결성되어 대비하는 갓이 현멍한 것이다.

6. 짧門家의 참가와 諸問훌뼈의 必響性

끝으로 南北뺑詩이|는 이 분 o!:애 디} 히여 희-식과 경험 ~담 겪 비 한

전운가가 참가해야 펴고 풍시에 전눈펙-지와 권위자탈로 구성텐 지-문

집단도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北輔의 경우 회담대표- 중 다l

부분이 애1:l l회답이| 참석댔떤 전문인들이 굉-회답애 참기-하고 있으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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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의 경우 고위급회담의 대표들은 각 부처를 대표하는 非專門A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화 그 자체와 그 준비 및 지원에 있어서도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문집단이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어느 부처를 대표하지 않

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원래 학자들이 정책결정에서 발휘하는 역할은 실수를 줄이고 二iL':도L
。 。

지지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韓國처럼 정부에 대한 不信이 극심한 상

황에서 전문학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절실하다. 그들

이 자기분야에서 깊은 분석과 사고의 결과， 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자

문을 제공한다면 정책당국이 저지를 수도 있는 실수들 극소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자들이 자문하게 되면 그 결과 채택된 정책은 더 많은

正統性을 누릴 수 있다. 한펀 그 정책을 홍보하고 이해시키는데 있

어서도 자문을 거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비록 번거롭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논리

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

가들과 학자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는

事後에 실시해서는 안되고 事前에 해야만 그 所期의 쨌果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美蘇 등 선진국들이 군축이나 기타 중요한 협상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들을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와같이 보다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며 聚智를 모으는 노력을 등한

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49-


	표제

	1. 정세변화에 대한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2. 정세전망

	3. 남북대화 추진방향

	4. 남북협상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